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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retirement expecta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in 
the dental technicians. 
Methods: The subjects were 231 dental technicians in Seou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from July 1, 2014 to 
September 30, 2014. The study instrument was adapted from Bae and Je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2 questions including 6 
question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questions of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20 questions of retirement 
expectation, and 14 questions of retirement preparation measured by Likert 5 scale.
Results: Single, younger aged, and highly educated female tended to have the expectation for the new start of career. The expectation 
for the rest was higher in single than in the marri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retirement expectation were marital status. Those who 
were single chose the retirement. Those who had long career preferred the new start.  
Conclusions: The preparation for the retirement is very important in one’s life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crete method and 
plan for the dental technicia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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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4)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

으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금융시

장의 붕괴로 인한 개인 자산관리의 어려움, 지속적인 자녀

▶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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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증가 문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인 유대

관계 약화 등은 은퇴와 관련된 사회적 불안감을 점점 고조

시키고 있다1).

은퇴는 생활주기 단계 중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며 동시에 역할 전환의 과정이다. 은

퇴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등 개인적인 변인과 은퇴 후 

소득준비도와 은퇴생활준비도 등 은퇴준비요인 등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다.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

에 따라 또 은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은퇴 

전 근무나 생활에서 은퇴 불안감과 생활만족 수준이 달라질 



380 • J Korean Soc Dent Hyg 2015; 15(3): 379-87

것이고, 이들 요인들이 결국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 

구체적으로 은퇴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3). 우리나라에

서 은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은퇴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각적으

로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소득금액과 은퇴자금의 적정성 및 충분성이나 은퇴계획이나 

은퇴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4-6). 그러나 치과기공

사의 은퇴 관련 논문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가 등록된 치과기공사는 

28,000명으로 모든 면허 소지자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에 비해 공급과잉이라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쾌적하지 못한 작업환경과 기

공작업의 자동화로 인하여 이직과 조기은퇴를 고려하고 있

는 치과기공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사들이 은퇴 이전에 은퇴

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는지를 살펴 본 후 은퇴 후 

삶에 대한 설계 및 활동 가능하면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경기)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 근

무하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

일까지 연구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231명을 임

의 표본 추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하고 

22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배와 전7)의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설문문항은 총 

42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6문항, 개인적 변인 2문항(건강상

태, 자존감), 은퇴기대 20문항, 은퇴준비 14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적 변인(건강상태와 자존감), 은퇴기대와 은퇴준비

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

점)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

태는 건강하고, 자존감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은퇴기대 중 강요된 좌절(6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좌절의 시기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새로운 출발(6문항)

은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식으로의 전환(5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

고, 계속기대(3문항)는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삶이 계속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기대에 대한 신뢰도는 

강요된 좌절 Cronbach's α=0.912, 새로운 출발 Cronbach's 

α=0.896, 휴식으로의 전환 Cronbach's α=0.678, 계속 기대 

Cronbach's α=0.710이었다.

은퇴준비는 신체적 준비(5문항), 심리적 준비(3문항), 경

제적 준비(6문항)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준비를 잘하고 있

음을 의미하며, 은퇴준비에 대한 신뢰도는 신체적 준비 

Cronbach's α=0.705, 심리적 준비 Cronbach's α=0.610, 경

제적 준비 Cronbach's α=0.848 이었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

기대 및 은퇴준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고,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계적회

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

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72.8%로 여자 27.2%보다 높았으며, 연령분포는 40대가 

34.5%로 가장 높았고, 20대 24.3%, 30대 23.0%, 50대 이

상 1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가 68.2%로 가장 높았고, 기타 12.6%, 

학사 10.8%, 석사 5.8%, 박사 2.7% 순이었으며, 근무경력

은 21년 이상이 30.0%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 24.4%, 

5-10년 이하 20.7%, 15-20년 이하 13.4%, 11-15년 이하 

11.5%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 66.4%, 미혼 33.6%로 기혼이 많았으

며, 수입은 201-300만원 이하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501만원 이상 22.6%, 200만원 이하 21.5%, 301-400만원 

이하 21.0%, 401-500만원 이하 10.2% 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은퇴기대의 4가지 요인인 강요된 좌

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 기대의 요인별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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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Gender Male
Female
Total

166(72.8)
62(27.2)

228(100.0)
Age 20-29

30-39
40-49
≥50
Total

55(24.3)
52(23.0)
78(34.5)
41(18.1)

226(100.0)
Educational level College

University
Master's
Doctor's
Others
Total

152(68.2)
24(10.8)
13(5.8)
6(2.7)

28(12.6)
223(100.0)

Working period ≤5
6-10
11-15
15-20
≥21
Total

53(24.4)
45(20.7)
25(11.5)
29(13.4)
65(30.0)

217(100.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Total

148(66.4)
75(33.6)

223(100.0)
Monthly income ≤200

201-300
301-400
401-500
≥501
Total

40(21.5)
46(24.7)
39(21.0)
19(10.2)
42(22.6)

186(100.0)
*Missing values exclude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강요된 좌절 기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없었으나 남자가 2.16점으로 여자 2.07

점보다는 약간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2.26점, 20대가 1.91점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수가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결혼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여자가 3.61점으로 남자 3.2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

며, 연령은 20대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3.17점

으로 가장 낮아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은 

박사가 3.80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학사가 3.36점으로 가장 낮았

으며, 근무경력은 5년 이하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11-15년 

이하가 3.0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 3.23점보다 

미혼이 3.60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여자인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으로의 전환 기대는 결혼여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 2.48점보다 미혼이 2.85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속 기대에 있어서는 연령, 근무경력, 결혼여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40대가 3.11점으로 가장 높

았고, 20대가 2.6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무경력은 15-20

년 이하가 3.03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이하가 2.5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2.97점으로 미혼 2.60점

보다 높았다. 즉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계속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은퇴기대는 성별에 있어 여자가 2.83점으로 남

자 2.7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의 3가지 요인인 신체적 준

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신체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과 학력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이 3.39점으로 가

장 높았고, 20대가 2.8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있어

서는 석사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2.82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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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Forced 

frustration
New start Change to rest

Continuity 
expectation

Retirement 
expect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Female

2.16±0.82
2.07±0.78

3.25±0.88
3.61±0.81

2.59±0.74
2.67±0.77

2.81±0.83
2.98±0.77

2.70±0.40
2.83±0.30

t(p-value*) 0.713(0.477) -2.775(0.006) -0.738(0.461) -1.389(0.166) -2.317(0.021)

Age 20-29
30-39
40-49
≥50

1.91±0.71
2.14±0.89
2.20±0.86
2.26±0.69

3.64±0.79a

3.37±0.88ab

3.25±0.86ab

3.17±0.97b

2.76±0.77
2.54±0.72
2.54±0.75
2.61±0.77

2.61±0.82a

2.75±0.77a

3.11±0.79b

2.80±0.79a

2.73±0.33
2.70±0.36
2.78±0.34
2.71±0.52

F(p-value*) 1.984(0.117) 2.919(0.035) 1.022(0.384) 4.798(0.003) 0.497(0.685)

Educational 
level

College
University
Master's
Doctor's
Others

2.11±.80
2.00±.71
1.97±.82
2.47±.54
2.34±.91

3.36±.86ab

3.59±.73b

3.67±.73b

3.80±.74b

2.89±.99a

2.60±.75
2.73±.57
2.53±.83
2.80±.71
2.52±.79

2.84±.78
3.12±.65
2.92±.97
2.72±.87
2.75±1.00

2.73±.35
2.86±.28
2.77±.40
2.95±.56
2.62±.50

t(p-value*) 1.050(0.382) 3.360(0.011) 0.391(0.815) 0.836(0.503) 1.763(0.137)

Working 
period

≤5
6-10
11-15
15-20
≥21

1.89±0.72
2.23±0.86
2.37±1.14
2.12±0.77
2.18±0.71

3.67±0.81b

3.28±0.78ab

3.08±.1.11a

3.29±0.60ab

3.24±0.96a

2.76±0.73
2.55±0.84
2.71±0.69
2.35±0.67
2.59±0.72

2.56±0.77a

2.88±0.83ab

2.98±0.71b

3.03±0.71b

3.00±0.84b

2.72±0.32
2.74±0.37
2.78±0.32
2.70±0.27
2.75±0.46

F(p-value*) 1.868(0.117) 2.750(0.029) 1.616(0.171) 2.833(0.026) 0.224(0.925)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14±0.80
2.08±0.79

3.23±0.87
3.60±0.84

2.48±0.74
2.85±0.70

2.97±0.82
2.60±0.74

2.70±0.40
2.78±0.33

t(p-value*) 0.524(0.601) -3.086(0.002) -3.590(<0.001) 3.308(.001) -1.455(0.147)

Monthly 
income

≤200
201-300
301-400
401-500
≥501

1.95±0.62
2.25±1.10
2.24±0.79
2.45±0.60
1.94±0.72

3.68±0.67
3.24±0.96
3.19±0.91
3.21±0.52
3.38±1.00

2.77±0.76
2.52±0.83
2.60±0.64
2.45±0.64
2.58±0.83

2.70±0.78
2.87±0.79
3.02±0.85
2.77±0.58
3.03±0.88

2.77±0.34
2.72±0.39
2.76±0.31
2.72±0.13
2.73±0.48

F(p-value*) 2.147(0.077) 2.056(0.088) 0.829(0.508) 1.287(0.277) 0.164(0.956)
*by t-test or one-way ANOVA
a,bsame symbol represents group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able 2. Differences by factors of retirement expec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가장 낮았다. 즉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도 연령과 학력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이 3.44점으로 가

장 높았고, 30대가 2.9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있어

서는 석사가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박사가 3.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50대 이상과 석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리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결혼여부와 수입으로 결혼여부가 기혼인 경우 2.94

점으로 미혼 2.7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입은 501만

원 이상이 3.0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300만원 이하가 

2.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기혼인 경우와 수입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은퇴준비는 연령에 있어 50대 이상이 3.29점으

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9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석사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2.93점으

로 가장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기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Table 4>에서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기

대를 9.1%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F=2.965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여부

(b=-0.206)로 미혼인 경우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개인적 특성 변인을 추가한 은퇴기대와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기대를 9.4%

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F=2.612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여부(b=-0.208)로 

미혼인 경우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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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physical 

preparation
psychological 
preparation

economic 
preparation

retirement prepar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Female

3.05±0.83
3.28±0.73

3.19±0.70
3.31±0.59

2.88±0.75
2.78±0.77

3.04±0.58
3.12±0.51

t(p-value*) -1.873(0.062) -1.129(0.260) 0.924(0.357) -0.917(0.360)

Age 20-29
30-39
40-49
≥50

2.87±0.71a

3.08±0.89ab

3.17±0.76ab

3.39±0.85b

3.32±0.59b

2.96±0.69a

3.22±0.64b

3.44±0.71b

2.73±0.75
2.75±0.77
2.91±0.78
3.05±0.68

2.97±0.51a

2.93±0.59a

3.10±0.55ab

3.29±0.59b

F(p-value*) 3.398(0.019) 4.714(0.003) 1.843(0.140) 3.859(0.010)

Educational 
level

College
University
Master's
Doctor's
Others

3.10±0.77ab

3.13±0.82ab

3.67±0.77b

3.30±0.90ab

2.82±0.89a

3.16±0.64ab

3.18±0.58b

3.76±0.39b

3.11±0.93b

3.33±0.85a

2.88±0.70
2.73±0.79
3.24±0.78
3.08±1.12
2.64±0.86

3.05±0.54a

3.01±0.53a

3.56±0.45b

3.16±0.89ab

2.93±0.66a

t(p-value*) 2.591(0.038) 2.705(0.031) 1.720(0.147) 3.013(0.019)

Working 
period

≤5
6-10
11-15
15-20
≥21

2.87±0.69
3.11±0.85
3.07±0.97
3.28±0.64
3.22±0.84

3.30±0.56
3.11±0.67
2.97±0.88
3.24±0.56
3.28±0.71

2.70±0.78
2.85±0.73
2.62±0.91
2.97±0.64
2.98±0.72

2.96±0.50
3.02±0.59
2.89±0.73
3.16±0.41
3.16±0.57

F(p-value*) 1.787(0.133) 1.450(0.219) 1.788(0.132) 1.805(0.129)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16±0.81
3.00±0.80

3.24±0.68
3.22±0.66

2.94±0.72
2.70±0.81

3.11±0.57
2.98±0.56

t(p-value*) 1.361(0.175) 0.220(0.826) 2.163(0.032) 1.684(0.094)

Monthly 
income

≤200
201-300
301-400
401-500
≥501

3.01±0.67
3.13±0.94
3.11±0.85
3.21±0.86
3.08±0.80

3.31±0.56
3.02±0.67
3.18±0.84
3.19±0.65
3.38±0.72

2.75±0.73ab

2.57±0.82a

2.87±0.88ab

2.93±0.49ab

3.06±0.68b

3.02±0.47
2.91±0.61
3.05±0.69
3.11±0.60
3.17±0.55

F(p-value*) 0.223(0.925) 1.751(0.141) 2.459(0.047) 1.196(0.314)
*by t-test or one-way ANOVA
a,bsame symbol represents group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able 3. Differences by factors of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1 2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Working period
Marital status
Monthly income

-0.089
 0.260
-0.059
 0.114

 -0.206*

-0.156

-0.091
 0.246
-0.057
 0.113

 -0.208*

-0.138
Health status
Self-esteem
R2 0.091

 0.015
-0.062
 0.094

F=2.965* F=2.612*

*p<0.05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t α=0.05 
reference; sex : male=1 female=1, marital status : 
marred=1 single=0, 
academic background : doctorate=1, bachelor=0

Table 4. Factor influencing retirement expectation 5.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Table 5>에서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준

비를 9.6%로 설명하고 있었으나 F=1.774로 통계적 유의성

이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개인적 특성 변인을 추가한 은퇴준비와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준비를 14.3%

로 설명하고 있었고 F=2.595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

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존감(b=0.186)으로 자

존감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변인에 은퇴기대와 관련된 

요인을 추가한 은퇴준비와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들 독

립변수들이 은퇴준비를 25.0%로 설명하고 있었고 F=3.594

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는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b=0.400)이, 은퇴기대 관련 

요인 중 새로운 출발(b=0.341)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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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Working period
Marital status
Monthly income

-0.140
 0.337
 0.062
-0.146
-0.084
 0.110

-0.146
 0.354
 0.072
-0.127
-0.098
 0.055

-0.098
  0.400*
 0.063
-0.148
-0.089
 0.088

Health status
Self-esteem

 0.084
  0.186*

 0.060
 0.123

Forced frustration
New start
Change to rest
Continuity expectation
R2 0.096 0.143

-0.033
  0.341*

-0.063
 0.031
 0.250

F=1.774 F=2.595* F=3.594*

*p<0.05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t α=0.05
reference; sex : male=1 female=1, marital status : marred=1 single=0, 
academic background : doctorate=1, bachelor=0 

Table 5. Factor influencing retirement preparation

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출발에 기대를 하고 있

는 경우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은퇴과정은 비합리적이며 

비자발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라는 사건

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중요

한 사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사

회⋅심리적 문제8)와 연장된 수명에 맞지 않는 은퇴제도와 

잉여시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여가문제9) 등은 경제적 문제

와 함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상기시키고 있다. 따

라서 은퇴는 50, 60대뿐만 아니라 취업의 문에 들어선 20, 

30대까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의 은퇴문제는 모든 인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은퇴자가 성공적으로 노후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은

퇴 이전에 개인이 갖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에 의해

서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은

퇴준비 현황을 파악하여 은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써 은퇴 이후의 삶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은퇴기대에 대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새로운 출발, 휴

식으로의 전환, 계속기대, 은퇴기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새로

운 출발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홍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배12)와 이13)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에서 일치하였으

며, 김14)과 조15)의 연구에서는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기대에

서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 결과로 여성은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 은퇴는 두 가지 역할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주부라는 직업군을 선

택함으로써 좀 더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기대함에서 나타나

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강요된 좌절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에서는 20대에서 계속

기대, 은퇴기대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과 계속기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12)의 

연구에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기대의 결과와 일치하였으

며, 김1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로는 50대 이상에 은퇴라는 개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치과기공사의 특성상 직업을 그만두어야하는 명예퇴직

에 의해서 높게 나타났고, 20대에서는 아직 젊고 새로운 일

의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은퇴는 직장을 옮기

는 것으로 생각하여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으면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며, 계속기대가 40

대에서 높은 이유는 은퇴 이후에 변화가 많지 않고 치과기

공소 개설 등의 은퇴 이전의 삶과 같이 연속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박사가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

으로의 전환, 은퇴기대가 가장 높았고 계속기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새로운 출발에서의 배12)와 조15)의 연구와 결과가 일치

하였고 홍1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은퇴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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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은퇴기를 삶의 연장선으로 기대

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함으로써16)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적어서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로 

사료된다. 그러나 은퇴 자체는 현대사회에서 일에 대한 위

축을 가져올 수 있고 학력이 높아서 일에 대한 한정적인 선

택에 의해 업무에 대한 지속성에는 두려움을 가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근무경력으로는 5년 이하에서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높았고, 11-15년 이하에서는 강요된 좌절, 은

퇴기대가 가장 높았고, 15-20년 이하에서는 계속기대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 계속기대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연령에 따른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

났으며 5년 이하의 집단은 경력이 짧고 직업에 대한 혼돈과 

정립이 서지 않는 시기이므로 휴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쉬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높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5-20년 정도에서는 치과기공

소의 개설이나 치과기공소에서의 업무의 역할이 크기 때문

에 은퇴 후에도 삶이 지속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에서 강요된 좌절, 계속기대가 높게 

나타났고 미혼에서는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 계속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홍11)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미혼인 경우 가족의 생계나 책임감이 적기 때문에 새

로운 출발과 휴식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기혼의 경우는 가

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은퇴를 강요된 좌절이라고 생각하면

서 삶에 대해서는 지속되기를 원하는 기대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

비, 경제적 준비로 요인을 알아보았다. 요인별로는 신체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에서는 연령,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준비에서는 결혼여부와 수입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

성이 신체적, 심리적 준비에서 높게 나타나서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

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17), 노년기에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심각한 질병에 더 많이 걸리고 홀로 지내는 시간

이 길기 때문에 은퇴와 동시에 과부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

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8). 따라서 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체적 준비를 잘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에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19)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은

퇴에 대한 다른 연령층보다는 고민이 많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은퇴를 위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여가

생활과 인간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고 이러한 사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감은 사회적 

역할 상실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에 완충역할을 한다고 밝

혔다20). 따라서 은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준비를 잘 한다고 생각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석사 집단에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력이 높

을수록 좀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고 심리

적으로 여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좀 더 많은 사회

생활이나 취미생활로 심리적인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제적으로도 미래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재무지

식과 관리능력이 높아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

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혼자

가 미혼자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

한 준비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여가생활 등의 준비를 잘 하

고 있고 경제적 준비에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심리적으로 미혼자보다는 가정에서의 안정과 다양한 

취미생활과 대인관계로 인해서 은퇴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

비를 잘 하고 있었다. 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직업에 대한 

안정감이 높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

에 여가, 운동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

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를 회귀분석한 결과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여부에서 미혼이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과 자기 자신의 관리만을 필요로 하고 가족에 대한 책

임감이 적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김과 이20)

의 연구와 배와 전7)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였고, 이것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

의 긍정성이 은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준

비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의 영향요인 중 연령이 높

을수록 새로운 출발의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은퇴 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과 이20)의 연구, 배

와 전7)의 연구, 서21)의 연구, 김14)의 연구에서 맥락을 같이 

하였다. 노년기에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집단일수록 은퇴에 대한 사회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의 심리적 안정감과 노후를 위한 재테크 같은 

경제적 준비, 이러한 활동은 위한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서 노년기는 100세 시대에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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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함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

는 시점에서 치과기공사에게 은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겪

게 되는 현실이므로 이 현실을 잘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별 은퇴기대와 은퇴준비를 알아본 결과 일반적 특성별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은퇴기대에 따라서 은퇴준비 경향도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은퇴를 준비할 때 은퇴 이후의 

삶을 전망하고 설계하는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로 나

타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의 일반적 특성별 은퇴기대와 은퇴

준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과기공사의 은퇴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으나 연구대상이 일부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

나라 전체 치과기공사를 대표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도 치과기공사가 은퇴를 기대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은퇴 전에 어느 준비가 추후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서 치과기공사의 개인에 맞는 맞춤형 은퇴계획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들이 은퇴 이전에 은퇴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는지를 살펴본 후 은퇴 후 삶에 대한 

설계 및 활동 가능하면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경기)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동

의한 22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은퇴기대의 각 요인별 차이를 보면 새로운 출발에 대

한 기대는 여자인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연령과 근

무경력은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휴식으로의 전환 기대는 미혼인 경우가 높았고, 

계속 기대는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은퇴준비의 각 요인별 차이를 보면 신체적 준비는 연

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준비는 50대 이상과 

석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적 준비는 기혼

인 경우와 수입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 준비를 잘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여부로 미혼

인 경우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출발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은퇴준비에 대한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 치과기공

사의 개인에 맞는 맞춤형 은퇴계획 방안을 마련할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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